
레시피는 오감 예술,
나만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에 도전하자

특허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처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글 | 박상호(특허법인 변리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레시피

TV만 켜면 먹는 방송, 요리 방송이 대세이다. 분명 

이런 현상은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먹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자 셰프가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

은 예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시골에서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 

했다. 또한 남자가 음식을 만드는것을 천하게(?) 여

겼다. 남자가 요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유교

사상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요리하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이 되었고,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요리에 대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허권에도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음식에도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특허권이 매년 3000여 

건이 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특허권에 관심이 많다

는 것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해

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쓴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

적재산권이 음식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

나 예술, 특히 소설이나 출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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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음식에 대한 특허권이 뉴스로 뜨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특허권 침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음식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노력의 결과물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을 이르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이

란 부동산처럼 특허권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빌려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을 재산권이라 

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이

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권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

이디어와 레시피를 타인들이 흉내 낼 수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음식의 레시피는 대개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어떤 

재료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 맛이 천지차이다. 그러

다 보니 레시피로 특허권을 받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허는 기술상 전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데 대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가지 재료를 넣거

나 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을 취득하

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100만 

원 이상 든다. 그러므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보다 식문화가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도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에서는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셰프들이 새로운 음

식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요리 방법을 모방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 특허권

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것은 일종의 마케팅 차원

인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승하

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레시피를 창조적 예술이라고 말하는 셰프

들이 많다. 모방은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고, 결국에 

가서는 셰프들의 독창적인 차별화에 따라 맛이 달라

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특허권으로 돈이 되든 되지 않

든 떠나서 자신이 최초 개발자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

기 때문이다.

음식은 오감으로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음식

과 관련된 것이 특허권 하나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

다. 크게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등 여러 종류의 특허권이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상표 등록이다.

특허 출원을 했지만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

다. 특허 출원만 한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레시피의 특허 등록은 기존에 있던 음식과 얼

마나 차별화되는지가 관건으로 재료, 양념 비율, 조리

과정 중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된장찌

개에 국수를 넣는다고 해서 특허 출원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기존의 된장찌개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된장

찌개여야만 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여러 사람들

과 공유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로 특허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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